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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공항=뉴시스] 정병혁 기자 = AFC U-17 아시안컵에서 준우승을 거둔 한국 17세 이하(U-17) 남자 축구 대표팀이 4일 오

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열린 환영행사에 참석해있다. 2023.07.04. jhope@newsis.com

[서울=뉴시스] 류현주 기자 = 2023 아시아축구연맹(AFC) 17세 이하(U-17) 아시안컵에서 준우승을 한 축구대표팀이 4일 인

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.

한국은 지난 2일 태국 빠툼타니에서 열린 AFC U-17 아시안컵 결승에서 일본에 0-3으로 져 준우승으로 대회를 마감했다.

대표팀을 이끈 변성환 감독은 "대회 전에는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지만,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철학과 스타일, 원팀을 기반으로 착

실히 준비했고,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보여준 퍼포먼스의 기대치는 컸다"면서 "저의 철학과 협회의 방향성이 일치했고, 이번 대

회에서 얻은 자신감으로 월드컵 4강에 도전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4위 안에 들어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(FIFA) U-17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따냈

다. 8월 재소집해 월드컵 준비에 나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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